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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 [창립 10주년]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개최 결과 (9/1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9월 11일(월),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개최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본 행사는 10년 간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 확산 

및 의제 설정,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온 협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UNGC 회원 기업 CEO,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인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영사에서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은 “오늘의 한국협회가 있기까지 동참해주시고 UNGC의 

가치와 원칙을 전파하는데 힘을 모아주신 모든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협회는 

다음 10년을 위해 회원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정부,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음세대를 양성하고, 유엔 및 지역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 한국이 



아시아의 CSR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며 환영 인사와 함께 협회의 향후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10주년을 맞은 UNGC 한국협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리세 사무총장은 “지난 

달 방한을 통해 한국의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한국협회의 지난 

10년 간의 성장과 UNGC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에 매우 감명 

받았습니다”라며, “각국의 기업들이 SDGs 등 국제적인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UNGC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하고, 이러한 노력에 한국협회 및 회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분야 10대 원칙에 기반한 UNGC 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모범사례며, 또한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마땅히 

유념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UNGC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이룩하는데 여기 계신 기업 지도자 분들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에서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UNGC 한국협회의 지난 10년 간의 활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담은 영상을 

통해 UNGC 한국협회의 과거와 미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본 행사에는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명예회장 위촉과 함께 첫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게오르그 켈 UNGC 초대 사무총장과 주철기 

UNGC 한국협회 초대 사무총장의 도움으로 2007년 UNGC 한국협회가 창립될 수 

있었습니다”라며, “저의 UN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UNGC 한국협회도 1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이 감명 깊습니다”라고 소회를 말했습니다.  

 

또한 반 명예회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를 통해 기업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UNGC 한국협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이며, 저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명예회장으로서 한국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UNGC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 시상식 및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부문),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부문), 

△KT, △LG전자, △SK telecom, △DGB금융지주(기업 부문), △유한킴벌리, △삼덕통상(중소·중견기업 

부문), △한국인권재단(비영리 부문)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 비영리단체 10곳이 기업 사회적 책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UNGC 가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UNGC 가치대상’을 수상한 10곳을 포함,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해양환경관리공단, 

△한전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두산중공업, △CJ대한통운, △산업정책연구원, △환경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한국해비타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EB하나은행, △예금보험공사, △CJ제일제당, △BEXCO, △강원랜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등 UNGC 회원 기업 및 기관 대표 31인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지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과 정책에 내재화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끝으로 본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가 UNGC 

한국협회 친선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임형주 친선대사는 축하공연으로 ‘아베 마리아(Ave Maria)’,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등을 열창하며, 청중들의 큰 호응를 받았습니다.  

 

  

 

UNGC 한국협회의 10년 간의 활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은 그 간 맺은 결실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자, 회원사 

및 기업,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향후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견고한 협력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가치대상을 수상한 10곳의 기업 및 단체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SDGs 지지를 서약한 기업과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400여명의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지난 10년 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회원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유엔, 정부,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SDGs의 이행과 사회 변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SDGs라는 야심찬 목표의 성공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DGs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새로운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3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SDGs를 기업의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회원사들도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회투자, 

사회공헌, 민관협력 등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SDGs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고자 2016년 <Collective Actions of UNGC Korean companies in support of 

SDGs> 발간에 이어, 올해 한국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총 28개의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참여하였으며, SDGs와 연계한 경영 비전, 핵심 전략, 정책 및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참여 회원 

BEXCO,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DG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KOTRA, KT, LG전자, LG화학,  

SK텔레콤, 강원랜드,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서울특별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한은행, 

아모레퍼시픽, 예금보험공사, 유한킴벌리, 코웨이, 태광실업,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필립모리스 

 

동 사례집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10주년 기념 행사인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에서 UNGC 한국협회 회원, 정부,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SDGs 달성을 위한 행보를 점검하고, 전세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 기업 및 기관들의 SDGs 달성 노력을 계속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SDGs 

내재화와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SDGs 사례집 바로가기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4/03/2017-SDG-사례집_최종.pdf


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 결과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지속가

능한 환경, 사회 통합 및 경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SDGs 달

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협회 창

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30 SDGs 달성에 동참하기 위한 국내 비즈니스 리더들의 “SDGs 지지 서

약”을 기획하였습니다. 금번 지지 서약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31

곳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해주셨으며, 각각의 성명서는 기업별〮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 Goal

과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금번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한 회원사 기업〮기관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기타 국내 이해관계자의 SDGs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SDGs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의 SDGs 이

행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각 기업/기관별 지지 서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기업명 SDG Goal 

아모레퍼시픽 [SDG 3, 5] 

벡스코 [SDG 5, 7, 8, 9, 13, 17] 

CJ 제일제당 [SDG 2, 3, 8, 12, 15, 17] 

CJ 대한통운 [SDG 1, 8, 13, 17] 

DGB 금융지주 [SDG 8, 12, 13] 

두산중공업 [SDG 3, 4, 6, 7, 13] 

산업정책연구원 [SDG 8, 9, 10, 17] 

강원랜드 [SDG 4, 8, 11, 15] 

KEB하나은행 [SDG 4, 7, 13] 

한전KDN [SDG 7, 13] 

한국중부발전 [SDG 7, 13, 16] 

한국공항공사 [SDG 4, 8, 9, 12, 13] 

예금보험공사 [SDG 4, 16] 

한전산업개발 [SDG 1, 7] 

해양환경관리공단 [SDG 13, 14] 

한국관광공사 [SDG 4, 8] 

KT [SDG 3, 7, 9] 

한국수자원공사 [SDG 6, 7, 9, 11, 13, 17] 

LG전자 [SDG 3, 7, 8, 11, 12] 

한국토지주택공사 [SDG 11] 

삼덕통상 [SDG 1, 3, 4, 9] 

성동구도시관리공단 [SDG 3, 5, 8, 13] 

성남도시개발공사 [SDG 5, 8, 11] 

서울특별시 [SDG 3, 8, 10, 13] 

SK텔레콤 [SDG 9, 16] 

유한킴벌리 [SDG 3, 11, 13, 15] 

부천여성청소년재단 [SDG 3, 5, 8] 

한국해비타트 [SDG 1, 6, 11, 17]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SDG 4] 

한국인권재단 [SDG 4, 16] 

환경재단 [SDG 13] 

*기업〮기관 영문명 순으로 나열   

 

- 지지 서약 상세 Action Plan 바로 가기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9/지지성명서-브로셔_성명서_KM-0918_rev.pdf


4.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명예회장 위촉패 전달식 개최 결과 (9/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9월 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고 UNGC 한국협회 

이사진 상견례 조찬회 겸 명예회장 위촉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동 전달식에 이동건 회장, 협회 

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명예회장의 위촉을 환영하며 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이동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반 

총장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협회의 발전 및 기업 지속가능성 확산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기문 명예회장은 위촉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UNGC 한국협회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큰 성과이며, 

앞으로도 유엔과 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는데 UNGC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촉패 전달식에 이어 반기문 명예회장은 9월 11일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인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에 참석하였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UNGC를 

통해 기업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며, “SDGs와 파리 기후협약 이행에 

있어 기업의 전례 없는 협력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UNGC의 역할이 매우 크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UNGC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활동에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설명회 개최 결과 (9/1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9월 15일(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와 함께 '지속가능한 메가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UNGC 회원이자 대회 

공식파트너 및 공식스폰서(14개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성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구현을 위해 

상호노력하기로 합의하고, UNGC 회원사이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들과 공동노력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할 것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9월 11일(월)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행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소개부스를 마련하고,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와 

기념사진을 찍을 수있도록 포토월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동노력 캠페인의 첫 단추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UNGC 한국협회 

업무협력 배경 소개와 함께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  

공식파트너인 KT, 코카콜라와 공식스폰서 KEB하나은행, 네이버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행사 구현을 목표로 각각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경제, 환경, 사회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로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타 공식파트너 및 공식스폰서들과 본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10월 공식파트너 및 공식스폰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메가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대회 후원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본투라이드 (Born to ride) 

 

 

 

 

 

UNGC 한국협회는 민간부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볼란스(Volans)가 추진하고 있는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

로젝트(Breakthrough Innovation Project)’를 소개합니다. 

 

 
 

“블라블라카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블라블라

카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리더: 프레데릭 마젤라(Frédéric Mazzella), 블라블라카(BlaBlaCar) CEO  

• 장소: 프랑스 파리 

 

지난 2003년, 컴퓨터 과학자 프레데릭 마젤라(Frédéric Mazzella)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파리 

근방에 사는 가족들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기차표가 이미 매진되었고 자가용도 없던 터라 고민

에 빠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적지가 같은 차에 합승하여 연료비를 공유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결국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로 향하던 중에도 주변에 운전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 혼자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기차표를 구매하듯이 빈좌석이 있는 자가용 또한 당연히 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라블라카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합승을 돕는 통로로서 보다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함께하는 주행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합승이란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마젤라의 블라블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4/03/projectbreakthrough1.jpg


라카가 사람과 신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동수단 네트워크를 창설함으로써 프랑스의 장거리 주행 

문화에 미친 창조적 영향력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날 블라블라카는 유럽, 멕시코 및 인도에 

걸쳐 22개 국가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이동수단 공유 공동체로 성장하였습

니다. 

 

 
Frédéric Mazzella, CEO, BlaBlaCar 

프레데릭 마젤라 블라블라카 최고경영자 

 

블라블라카는 상호 신뢰로 형성된 공동체를 핵심 성공요인으로 여깁니다. 런던의 지하철을 타보

면 누구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블라블라카의 

회원들은 서로의 친화력을 ‘블라(Bla)’, ‘블라블라(BlaBla)’ 혹은 ‘블라블라블라(BlaBlaBla)’로 평가하여 

서로를 검증합니다. 최근 발간된 뉴욕대학교 보스턴경영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들이 그들

의 직장 동료 및 이웃들 보다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회원 동료들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신뢰가 블라블라카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블라블라카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여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블라블라카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주행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라블라카의 장거리 합승 

사업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원 공유는 환경의식이 있는 미래지향적 시민들의 생활방식일뿐 아니라 유망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블라블라카는 합승 비용의 약 10%를 수수료로 책정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

다. 블라블라카는 지난 2년동안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및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개발도상

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개된 회사 및 사례는 토론과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선별한 것으로, 

개별적인 회사나 개인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https://www.blablacar.com/trust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leadership/integrate-sustainability/breakthrough-innovation
http://breakthrough.unglobalcompact.org/briefs/blablacar-born-to-ride-share-frederic-mazzella/


2. 유엔글로벌콤팩트 콩고민주공화국협회 설립 

 

 
 

모니크 기에스크(Monique Gieskes) 회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 콩고민주공화국협회 창립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마크 무디 스튜어트(Mark Moody-Stuart)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장, 

로버트 슈데붐(Robert Schuddeboom) 주콩고민주공화국 네덜란드 대사, 마만 삼보 시디코(Maman Sambo Sidikou) 

사무총장 특별대표, 치방구 카라라(Tshibangu Kalala)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 

 

(2017 년 9 월 7 일, 킨샤샤) 유엔글로벌콤팩트 콩고민주공화국협회는 9 월 7 일 수도 킨샤샤에서 

공식 창립되었습니다. 협회가 주관하고 주콩고민주공화국 네덜란드 대사관이 후원한 창립 

기념식에는 150 명이 넘는 기업, 유엔, 시민단체,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의 4 개 부문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모니크 기에스크(Monique Gieskes) 콩고민주공화국협회 회장은 이번 콩고민주공화국협회의 

설립이 민간부문에는 “필수적인 진보”가 될 것이며, 기업들에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크 무디 스튜어트(Mark Moody-Stuart)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장은 이번 창립기념식을 ‘역사적인 순간’이라 칭하며, 참석기업들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SDGs 의 성공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국 협회 없이는 SDGs 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전세계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국 

협회를 통해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위급 연사로는 로버트 슈데붐(Robert Schuddeboom) 주콩고민주공화국 네덜란드 대사, 

마만 삼보 시디코(Maman Sambo Sidikou) 사무총장 특별대표, 치방구 카라라(Tshibangu Kalala)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가 참석하였습니다. 

 

- 본문 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161-09-11-2017


 

3. 2017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요 행사 안내 

 

일시 및 장소 행 사 명 

9 월 18 일 

(뉴욕 UN 본부) 
United Nations Private Sector Forum 2017 

9 월 20 일 

(미국 뉴욕) 
The Future of Humanitarian Response 

9 월 21 일 

(미국 뉴욕) 
UNGC Leaders Summit 2017 

11 월 1-2 일 

(콜롬비아 보고타) 
2017 Business for Peace Annual Event 

11 월 7 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Anti-Corruption and Good Governance Special Event 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COSP 

11 월 27-29 일 

(스위스 제네바) 
2017 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DGs 뉴스 

  

1. [SDG 11]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 서울특별시  

 

\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은 적절한 주거지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균형 잡힌 도시계획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위한 행동 플랫폼 ‘시티스 

프로그램(Cities Programme)’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플랫폼은 공평한,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그리고 복원력 있는 도시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 빈곤 퇴치, 산업화 등 여러 분야와 긴밀히 연결된 중대한 이슈인 만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회원들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를 체계화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체계’를 기반으로 21세기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파악해 시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https://citiesprogramme.org/
https://citiesprogramme.org/


 

또한, 12개 목표와 28개 과제를 담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및 과제’는  시민들이 

참여해 TOE 에너지를 절감대체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없애고 세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등 분야별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사례집 (2016) 

 



그 결과 서울시는 네덜란드의 도시·지역계획·디자인 컨설팅회사 아카디스가 발표하는 

“지속가능도시 지수 2016” 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순위 세계 7위를 차지(아시아 

도시 중   2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6년 3월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오픈데이터의 선두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랑하는 도시로 꼽으며 ‘세계 지속가능한 도시 

7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서울특별시의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은 이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공간의 부정적 요소들을 줄여나가면서 지역의 

삶을 넘어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성 향상시키는 선진도시로서의 서울을 기대해봅니다.  

 

- SDG 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알아보기 

- UNGC 한국협회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바로가기  

 

2. [SDG 8] ILO총장 "한국 4대협약 비준해야…노총, 노동자에 다가서야" 

 

 

-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6 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한국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지만, 노조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전체 노동력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함 

- 특히 라이더 총장은 한국이 ILO 4 대 핵심협약 비준해야 함을 역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약 

비준 의지를 본 게 이번 방한의 성과로 강조함 

 

- 원문보기 (연합뉴스) 

http://blog.naver.com/ungc_korea/2205970755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6/0200000000AKR20170906162600004.HTML?input=1195m


회원사 뉴스 

 

1.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선미라),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 수상 

 

 

- 한국인권재단은 지난 11일 개최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 에서 지난 10년간 사회적 

책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영리부문 가치대상을 수상함 

 

- 원문보기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912010004297


2.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참가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1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에서 SDGs 지지 서약에 참여  

- 공사는 2013년 기초 지방공기업 최초로 UNGC에 가입한 이후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개 원칙 준수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였음 

- 황호양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SDGs 목표달성을 위한 CEO 서약식을 통해 공사는 

이윤창출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고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힘 

 

- 원문보기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3876966616059464&DCD=A00707&OutLnkChk=Y


3. DGB금융,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 지난 1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2017 UNGC 밸류 어워즈' 시상식에서 DGB금융그룹이 

금융부문으로 유일하게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상'을 수상함.  

- DGB금융그룹은 녹색금융활동과 수자원관리책무 등 UNGC 이슈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선도적 리더십으로 수상함. 

- 또한 DGB사회공헌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실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의 책임을 수행한 점도 공로로 인정받음.  

 

-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9121531059854


4. CJ그룹, 포천 '세상바꾼 혁신기업'에 국내기업중 첫 선정 

 

 

 

 

 

 

 

 

 

 

 

 

 

 

 

 

- CJ그룹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지거 뽑은 ‘세상을 바꾸는 50대 혁신기업'에 선정됨 

- 그룹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의 '실버 택배'를 통해 국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온 

점에서 높게 평가됨.  

- CJ대한통운은 이밖에도 2013년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 원문보기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05576


CSR 뉴스 

 

1. [행  사] 반기문 前유엔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위촉 

 

- UNGC 한국협회는 1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7'을 열어 반 전 

사무총장을 명예회장에 위촉함 

- 반 전 사무총장은 유엔 재임 기간 UNGC 이사회 의장으로서 UNGC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UNGC를 유엔 차원의 주요 어젠다로 격상시킴 

 

- 원문보기 (연합뉴스) 

 

2. [트렌드] '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지수'에 국내 기업 23 개 편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24800003.HTML?input=1195m


 

한국생산성본부,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결과 발표  

 

-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 23개 한국기업이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월드지수'에 등재됨 

- DJSI는 유동 시가총액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월드지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아시아퍼시픽지수',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코리아 지수'로 구성됨 

-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평가 점수는 72.2점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점수인 75.3점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배구조, 인권, 기부 투명성 부문의 점수가 각각 51.3점, 43.2점, 45.2점에 그쳐 

평균인 72.2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원문보기 (매일경제)  

- DJSI 2017/18 평가결과 다운로드 (한국생산성본부) 

 

3. [트렌드] EU식 '사회적 책임 공시제' 도입… 기업 "착한 순으로 줄세우기냐" 

 

 

 

-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개편을 밝힘.  

- 공시에 포함할 CSR 항목으로 노사관계, 환경보호, 저출산 대응 노력,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등을 검토함.  

- 또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역할과 기능 개편 방침도 발표.  

 

- 원문보기 (한국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02103
http://djsi.or.kr/wp/?p=136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163091


4. [트렌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국가, 사회책임경영 뛰어나 

 

 

 

 

 

 

 

 

 

 

 

 

-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가 지난 6일 개최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영향 분석'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코드(SC)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회책임경영(ESG) 

수준이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함.  

-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이 공개한 2016년 MSCI&PRI 공동조사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회책임경영 점수는 미도입 국가들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문보기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99331


5. [트렌드] "美 혁신기업, 여성 이사 비율 높다"…한경연, 실리콘밸리 기업 지배구조 

트렌드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차등의결권 도입 증가 △여성이사 비율 증가 

△주주행동주의 확대 등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는 

창업주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임 

- 또한, 보고서는 이사 시차임기제, 이사 과반수투표제,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 등의 트렌드가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로 꼽음.  

 

- 원문보기 (CNB저널)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3110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9 월 5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 비엘에이치아쿠아텍 

 

2. COP/COE 제출회원 
 

 

9 월 5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남부발전 

 유한킴벌리 

 NH 투자증권 

 한국남동발전 

 두산건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사회보장정보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

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i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

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

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 2017 년 3/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 3/4 분기 납부기한: 2017 년 9 월 29 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태광실업,        

강동구도시관리공단, 피플포피스, SK이노베이션, CJ대한통운, LG전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국제봉사기구, 롯데제과, (주)두산, 한국관광공사, KT skylife, KT sat,    

(주)나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네이버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소 완 연구원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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